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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 4년제 남녀공학 1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4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전반적인 미래지향은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 

두 영역에서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여대생의 성역할 태도는 대체로 

양성평등적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대생의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수준은 

인식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모두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과 하위 변인 중 좌절된 소속감의 경우는 여대생의 연령이 높아

질수록,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영역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높아졌다. 다음으로 

인식된 짐스러움의 경우는 가족의 월평균 소득액이 적을수록, 직업과 진로영역

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결혼과 가족

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높아졌다. 셋째,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간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여대생은 결혼과 가족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과 하위 변인 중 좌절된 소속감 수준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관련성들은 

여대생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보다 현저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 20대 청년층 여성의 양성

평등의식 제고 및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완화를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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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남성을 능가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들이 다양한 전문 분야에

서 뛰어난 능력과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일부 탁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약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모든 여성들에게 사회

진출에 대한 동일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2015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145개 대상국 중 

115위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정치권한 · 남녀 임금격차도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다(W orld  E conom ic Forum , 2015). 이성재(2015)의 연구에

서는 대학 졸업 42개월 후, 남녀 고용률의 격차가 3 .6% 에서 9 .3% 로 벌어졌

으며,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의 63 .7%  수준이며,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2 ,139만 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4). 더욱이 ‘헬조선’이라 불릴 정도로 

열악해진 한국의 사회·문화·경제 상황에서 청년층 여성은 ‘사회적 혜택의 

최대 수혜자 집단’으로 지목되었고, 최근 ‘된장녀’, ‘김치녀’ 등의 신조어들

로 표현되는 청년층 여성에 대한 적개심의 표출은 사회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에게 열악한 사회 구조에서 예비사회인인 20대 청년층 여대생

에게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심리적 위험 요인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

한 부정적인 심리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

동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보고는 주목할 만하다(천대윤, 2013). 또한 

무망감, 우울, 고립감, 알코올 중독, 그리고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등의 심리

적 요인이 여성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Baca- G arcia  et a l., 

2008; M urphy , 1998; S tephenson , Pena-Shaff, &  Q u irk , 2006 ). 실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자살생각(66 .6% ) 및 자살시도(62 .7% )는 남성의 자살생각(33 .4% )이나 자살

시도(37 .3% )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

방센터·한국자살예방협회, 201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대 청년층 여대생의 심리적 위험 요인을 고

찰하기 위하여 최근 자살 연구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Jo in er(2005)의 대

인관계 이론(In terpersona l- Psycho logy  T herapy)으로 ‘자살 관련 대인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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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을 설명하고자 한다. Jo iner(2005)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대인관

계에서 소속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경험하는 ‘좌절된 소속감’ (thw arted  

belongingness)과 사회적 능력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경험하는 ‘인식된 짐스

러움’(p erce ived  burden som eness)은 자살욕구를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친밀한 대인관계(S tra iton , R oen , 

&  H jelm eland, 2012)와 상호작용을 통한 감정공유 및 정서적 지지(M urphy, 

1998)의 관계를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을 남성보다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나아가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미

래지향(fu tu re o rien ta tion )’과 ‘성역할 태도’가 고려될 수 있다. 미래지향은 

발달단계상 청년기에 해당하는 여대생에게 가치관 정립, 진로와 직업 선택, 

결혼과 미래 가족생활에 대한 가능성의 탐색으로 이어진다(A rnett, 2000). 

또한 성역할 태도는 현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자신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자아정체성 확립 과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이현주, 2009). 이러한 

두 변인의 특성은 20대 청년층 여대생의 심리와 발달특성과도 밀접하게 연

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변인의 중요성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다. 

M cC abe와 Barnett(2000)의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적 태도의 수준이 높은 청

소년이 이후의 삶에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할 개연성이 낮다고 보고하

였다. 아울러 김경미 · 양혜영(2005), 성미혜(2009), 안윤정(2014)은 양성평

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들일수록 주체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의 대처 및 해결에 적극적임을 보고하였다. 반면 문선희(2012), 한인영·

홍선희(2011 ), B rom berger &  M atthew s(1996)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

진 여성들일수록 불안, 우울증,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섭식문제 취약성, 

결혼 기피와 지연과 같이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한바 여대생이 어떠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

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성역할 태도에 대한 

연구는 미혼 여성의 진로와 결혼, 기혼 여성의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분야

에 대부분 치중되어 있었다(백경숙·김효숙, 2013; 최은영·곽현주, 2015). 또

한 성역할 태도가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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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

구는 20대 청년층 여대생을 대상으로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성역할 태도가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궁극적

으로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20대 청년층 여대생들이 자

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와 함께 부정적 심리요인인 자살 관련 대인욕

구 좌절 완화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 및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

절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는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

절(인식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연구문제 3 .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인식된 짐스

러움, 좌절된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

도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미래지향

미래지향은 희망과 두려움의 측면에서 미래의 인지표상 구조와 관련이 

있다. 미래지향이란 직업 · 가족 · 사회생활 영역(R obb in s &  B ryan , 2004)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열망 · 주관적 의미부여(M cC abe &  Barnett, 2000)에 따라

서 미래 인지표상을 구성하는 것이다. 개인이 형상화한 미래지향은 인생의 

크고 작은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성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지위를 원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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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초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한다(Seg in er, 1995).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미래지향’이란 자신의 진

로와 직업, 결혼과 가족의 인생 영역에 대한 욕구와 열망을 충족하고자 하

는 주관적인 미래의 인지표상으로 정의한다.

발달단계상 청년기에 속하는 여대생에게 미래지향은 발달과업의 수행에

서 안내 역할을 한다. 청년기의 발달과업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내가 원

하는 인생을 함께 할 배우자는 어떤 유형인지를 고민하고, 교육에 대한 선

택과 경험에 따라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직업 역할을 준비하는 것이다

(A rnett, 2000). 여대생이 생애발달영역인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를 지향할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으

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래에 대한 긍정

적인 생각·구체적인 계획·희망을 갖는 것이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견디도록 

도우며, 균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Jobes, 2006). 반

면 여대생이 자신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 즉 긍정

적인 미래지향을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부

정적이고 비관적인 무망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영선, 2009).

결국 여대생이 긍정적 미래를 지향하지 않을수록, 대인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나 부적절한 태도 등이 부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

태가 지속되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자신이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타인에게 짐만 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대인관계 

속에서 고립된 개인은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자살욕구’를 경험할 수 있다(Jo in er, 

2010). N adem in et a l.(2005)의 연구에서 자살성향이 있는 대학생 집단과 그

렇지 않은 정상 대학생 집단을 비교한 결과, 정상 집단이 자살 집단에 비해 

2배 이상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 · 목표 ·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O ’C onnor et a l.(2008)의 연구에서는 자살의 자해 전력이 있는 

14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미래 기대(예. 긍정적인 미래 생각)가 

부족하고 무망감을 갖는 것은 자살 경향성과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우선 긍정

적 미래지향을 가진 여대생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살 관련 대인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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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의 경험이 미미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중요 인생영역에서 경직된 사고

로 부정적인 미래지향을 강하게 형성한 여대생은 대인욕구의 좌절을 경험

하고, 이것이 극단적으로는 자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따라서 미래지향은 20대 청년층 여성의 삶에서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

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성역할 태도

성역할은 특정 사회 내에서 관습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되는 적합

한 역할을 의미한다. 또한 성역할 태도는 사회적으로 성별에 따른 역할의 

기대나 고정관념에 대해 개인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경향

을 가리킨다(Lo tt &  M aluso , 1993). 이러한 성역할 태도는 두 가지로 구분

되는데, 첫째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로서, 성역할을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양극화하여 이해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둘째는 ‘양성평등

적 성역할 태도’로서, 성역할의 내용을 융통성 있게 이해하고, 여성의 권리

에 반하는 성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남녀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이다(이영옥, 2010).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

도’를 성별에 따른 역할에 대한 개인의 선호 경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아

울러 생물학적 성에 근거하여 성역할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전

통적 성역할 태도’로, 성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고 남녀의 성역할이 융

통성 있게 변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로 

정의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여성이 두 가지 성역할 태도 중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에 따라서 그 여성의 특성이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들은 남녀의 특성과 역할을 단순

화된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역할을 엄격히 구분하고 경직된 판단으

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인다(이영옥, 2010). 

반면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별에 융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며

(성미혜, 2009), 자신의 일을 갖고자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세우면서 성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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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특성을 갖는다

(안윤정, 2014). 이처럼 성역할 태도는 개인이 미래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는 

현실과 연계되고, 이러한 현실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능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가 잔존해 있고,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경제·정치적 불평등을 겪는 여성에게 

사랑·정서적 민감성을 갖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점을 지나치

게 강조하다 보니, 성역할 태도가 이성·주장성·독립성의 발달을 저해하고 

의존적 성향을 강화시키는 한계로 작용한다(임정빈·정혜정, 1998). 이러한 

맥락에서 여대생이 양성평등적 성역할에 대해 이상적이거나 피상적인 수준

으로만 인식한다면 그것이 외부에서 요구하는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과 충

돌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취하면서 가치관의 혼란

과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유보람, 2016). 이상과 같이 발달단계상 청

년기에 속하는 여대생에게 성역할 태도가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에

서 성역할 태도가 갖는 중요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3.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인간은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욕구를 끊임없이 충족하고

자 한다. 그러나 욕구가 지속적으로 결핍된 상태에서 성장하거나 심각하게 

좌절된 개인은 인지 왜곡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동에 대한 의욕

을 상실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R yan , 1993). 또

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욕구의 좌절은 보다 강렬한 자살욕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한만봉, 2011). 자살욕구를 높이는 심리적 원인을 

연구한 Jo iner(2005)는 대인관계이론을 통해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소속감

이 좌절되고, 자신을 짐스럽다고 인식하는 경험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o in er(2005)의 대인관계 이론에 기초하여 관련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이란 대인

관계에서 소속감의 욕구가 좌절되고 자신을 타인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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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여 자살욕구를 일으키는 것이다.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은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이라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첫 번째 요인인 ‘좌절된 소속감’이란 타인과 

단절된 강렬한 외로움의 느낌을 의미한다(V an  O rden  et a l., 2008).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소속감이 좌절된다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가 

결핍된 결과(S tellrech t et a l., 2006)이자 사회적 통합의 실패(D urkheim , 

1951)로서, 사회적 지지집단과 관련된 왜곡된 욕구를 가지는 상태를 뜻한

다. 소속감의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은 특히 여성에게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L am is &  Lester, 2012). 여성의 자살에 대해 연구한 

M urphy(1998)에 의하면 여성의 자살에서 ‘고립감’은 가장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M urphy(1998)는 여성에게 정서적 지지로부터 결핍·친구들로부

터 단절·배우자 관계에서의 거리감·감정을 상의하고 돌보는 대상의 부재 등

이 자살 위험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남성의 자살 사망은 경제적 

어려움·여성보다 폭력적인 경향·물질남용(sub stance abuse) 등이 자살 위험

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S tra tion , R oen , &  H je lm elan , 2012 ). 이처

럼 소속감은 남성보다 여성의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두 번째 요인인 ‘인식된 짐스러움’이란 자기 

스스로를 쓸모없고 무능력하다고 지각하여 자신이 죽는 것이 가족·친구·사

회에 보다 가치 있다고 여기거나 가족에서 자신이 없는 편이 더 낫다고 생

각하는 위험하고 왜곡된 신념을 가지는 상태를 말한다(V an  O rden  et a l., 

2008). 즉 자신의 무능력함에 관한 왜곡된 신념은 부정적 감정을 초래하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생

각에 이르게 함으로써 결국 현 상태가 변화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각하게 

한다. 따라서 개인 내면에서 만성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부정적 자기

귀인은 자살생각을 합리화하고, 결과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할 수 있다

(W allack , 2007). 이처럼 인식된 짐스러움은 자살의 강력한 예측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다.

Z hang et a l.(2013)는 17세∼24세 중국대학생을 대상으로 Jo iner의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서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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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모든 변인이 현재의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

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좌절된 소속감, 인식된 짐스러움, 자해에 요

구된 능력이 자살생각을 예측할 수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만이 현재의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계숙 · 손현겸(2015) 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인식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임을 밝혀냈다. 또한 대처

방식, 가족유대감, 긍정적 자기평가,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친구의 지지

라는 자살 보호요인을 투입한 결과, 인식된 짐스러움은 대학생의 자살생각

에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바, 누구나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타인에

게 짐만 된다는 인식이 장기간 지속될 때 삶에 대한 애착을 잃어버리게 된

다. 즉 살아가려는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에든 기여하고 무

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Jo iner, 2010). 이처럼 대인관계로

부터 경험한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자살로 이르게 하는 강력한 변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을 국내 여대생

에게 적용하고자 한다. 

4.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 및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간의 관련성

현재까지 여대생을 대상으로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 및 자살 관련 대인

욕구 좌절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선행연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변인 간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O ’C onnor, Sm yth와 

W illiam s(2015)의 연구에서는 병원 내 388명의 자살시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낮은 수준의 성취뿐만 아니라 경제적·개인 내적(개별적인) 또

는 다른 사람에 대한 측면에서 미래에 관한 긍정적 생각의 수준이 낮을 경

우 반복적 자살시도가 예측된다고 하였다. 또한 M cC abe와 Barnett(2000)의 

연구 결과에서는 도시의 저소득층, 비행 청소년들의 낭만적 관계와 결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을 분석한 결과, 미래지향적 태도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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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미래의 가족과 낭만적 관계보다 미래 진로에 대해 좀 더 낙관적이었

다. 이는 가족과 낭만적 관계보다 미래의 진로 계획이 좀 더 현실적이며, 미

래의 직업적인 성과에 대한 주도권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반대로 무망감은 광범위한 원인들로 인해 미래에 대해 극심한 비관

주의와 절망감을 갖는 것이다. 이는 자살생각과 관련된 인지적 요인으로 자

발적 반응과 자율성을 지연시키며, 자살생각, 낮은 에너지, 무관심, 정신운

동 지체, 수면방해, 집중력 저하, 그리고 악화된 기분의 부정적인 인식을 이

끈다(A bram son , M eta lsky , &  A lloy , 1989). 한편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

할 태도는 실제로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Brom berger와 M atthew s(1996)의 연구에서 다

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높은 경향성, 심사

숙고하며 화를 참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의 특성들이 여성의 우울증에 문제

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게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경직된 사고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긍정적 미래지향과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

도는 자살예방을 위한 중요한 보호요인이며, 전통적 성역할 태도는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임을 추론할 수 있

다. 즉, 여대생이 어떠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는지에 따라 어려움을 직면했

을 때 합리적인 판단이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 극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경

직된 사고로 심각한 욕구 좌절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의 성역할 태

도와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역할 관점에서 미래지향이 자살 관

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5∼7월에 걸쳐 서울시 소재 4년제 남녀공학 대학교 12

개교에 재학 중인 미혼 청년층 여대생 350명을 편의 표집하여 설문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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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여대생의 응답자료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

하게 기재된 자료 8부(2 .3% )를 제외하고 총 342부(97 .7% )의 자료를 최종분

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으로 학년 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학년

은 1학년 100명(29 .2% ), 2학년 90명(26 .3% ), 3학년 84명(24 .6% ), 4학년 68

명(19 .9% )이었다. 전공별로는 인문계 전공자가 53 .2% 로 가장 많았다. 평균 

연령은 만 20.48세였으며, 본인 포함 형제 수는 평균 1 .13명,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약 522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제 파트너 유무에 대해서는 ‘있음’이 

36 .5% , ‘없음’이 63 .5% 였으며, 종교의 유무에 대해서는 ‘있음’이 40 .6% , ‘없

음’이 59 .4% 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미래지향을 측정하기 위해 유지선·유계숙(2007)

이 개발한 청소년 미래지향의 학업영역 10문항, 직업과 진로영역 10문항, 

결혼과 가족영역 10문항으로 총 30문항의 척도 중, 청년기인 여대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직업과 진로영역 및 결혼과 가족영역 각 10문항씩 20문항

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 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총점 범위

는 20∼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구체적이고 현실

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 ronbach ’s α)를 분석한 결과 .93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은 .81 ,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은 .9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대생의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강기연(2000)이 구성한 

9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 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전

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총점 

범위는 9∼45점이다. 성역할 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

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80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대생의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을 측정하기 위해 V an  



48  여성연구

O rden  et a l.(2012)의 IN Q (In terpersona l N eed s Q uestionnair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좌절된 소속감 9문항과 인식된 짐스러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5문항의 7점 L 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질문에 대

한 응답 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으로 평가하며, 

총점 범위는 15∼10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대인관계에서 소속

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짐스럽게 인식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대한 욕

구가 좌절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척도의 신

뢰도는 .91로 높게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인식된 짐

스러움 .91 , 좌절된 소속감 .88로 나타났다. 또한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연

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모든 척도들에서 각 문항의 

적재값이 .30보다 크며, 하나의 요인으로 각 척도를 구성함으로써 척도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그밖에 여대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 응답자에게 자신의 만 연령, 종교 유무, 교제 파트너 유무, 본인 포함 

형제 수, 가족의 월평균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택일하거나 직접 기

입하도록 질문하였다. 이는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연령이나 종

교, 형제 수, 가족의 월평균 소득, 그리고 배우자 유무 등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검증된 선행연구(강초록·조영태, 2012; 김영택 외, 

2009; 노법래, 2013; C o lucci &  M artin , 2008)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 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 및 자살 관

련 대인욕구 좌절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및 범위

를 산출하였다. 둘째, 여대생의 만 연령, 종교 유무, 교제 파트너 유무, 본인 

포함 형제 수, 가족의 월평균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여

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를 독립변수로,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하위 요인인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일련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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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변인의 전반적 경향

본 연구의 주요변인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여대생의 

전반적인 미래지향은 직업과 진로(M =3 .88 , SD = .54), 결혼과 가족(M =3 .82 , 

SD =.72) 두 영역 모두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의 성역할 

태도(M =3.96, SD =.60) 역시 대체로 양성평등적인 경향을 보였다. 한편 여대

생의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수준은 인식된 짐스러움(M =1 .76 , SD = .93 ), 

좌절된 소속감(M =2 .72 , SD = .96 )으로 대체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1>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 및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전반적 경향
(N=342)

변 인
문항 총

M(SD) 범 M(SD) 범

미래지향

직업과 진로 역 3.88(.54) 1.40∼5.00 38.72(5.38) 14.00∼50.00

결혼과 가족 역 3.82(.72) 1.40∼5.00 38.22(7.19) 14.00∼50.00

체 3.85(.54) 2.05∼5.00 76.94(10.69) 41.00∼100.00

성역할 태도 체 3.96(.60) 2.44∼5.00 35.48(5.43) 22.00∼45.00

자살 련

인욕구 좌

좌 된 소속감 2.72(.96) 1.00∼6.33 24.51(8.64) 9.00∼57.00

인식된 짐스러움 1.76(.93) 1.00∼7.00 10.53(5.57) 6.00∼42.00

체 2.34(.84) 1.00∼5.67 35.04(12.68) 15.00∼85.00

2.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의 만 연령, 종교 유무, 교제 파트너 유무, 본인 

포함 형제 수, 가족의 월평균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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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

를 살펴보기 위해, V IF (va rian ce  in fla tio n  fac to r:  분산확대지수)를 검토한 

결과 1 .04∼1 .40의 범위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투입한 결

과, 종속변인인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변량의 9 .0% 를 설명하였으며

(F=4 .77 , p< .001), 모형 2에서는 이들 변인을 통제하고, 독립변인인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성역할 태도의 총점

을 투입한 결과,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변량의 28.0%를 설명하며 유의미

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F=20 .51 , p< .001). 각 독립변인의 효과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여대생의 연령이 많을수록(β= .13 , p< .05),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β=- .17 , p< .01),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수준이 높았다. 

또한 이상의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자신의 직업과 진로(β=- .28, p< .001), 

결혼과 가족(β=- .21 , p< .01)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β= - .16 , p< .01 )를 가질수록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

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자살 련 인욕구 좌

모형 1 모형 2

B(S.E) β B(S.E) β

상수 14.11(10.79) 78.25(13.07)

만 연령 1.14(.45) .16* .93(.41) .13*

종교 유무a -.17(1.69) -.01 -1.46(1.54) -.05

본인 포함 형제 수 -2.20(1.34) -.10 -1.18(1.22) -.06

가족의 월평균 소득 -.01(.00) -.20** -.01(.00) -.17**

교제 트  유무b 2.42(1.74) .09 .21(1.62) .01

직업과 진로 역의
미래지향 수

-.69(.16) -.28***

결혼과 가족 역의
미래지향 수

-.39(.12) -.21**

성역할 태도 -.39(.15) -.16**

R ² .09 .28

F  for change in R ² 4.77*** 20.51***

Note : a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b현재 이성교제 유무: 0=파트너 무,  1=파트너 유.
    * p<.05, ** p<.01, *** p<.001, VIF = 1.04-1.40

<표 2>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
(N=342)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과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51

 1)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좌절된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하위요

인 중 좌절된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앞서 역시 다중

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V IF는 1 .04∼1 .40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1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투입한 결과, 

종속변인인 좌절된 소속감 변량의 9 .0% 를 설명하였으며(F=4 .76 , p< .001 ), 

모형 2에서 이들 변인을 통제하고, 독립변인인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

향,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성역할 태도의 총점을 투입한 결과, 좌절

된 소속감의 28 .0% 를 설명하며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나타냈다

(F=20 .15 , p< .001). 각 독립변인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대생의 

연령이 많을수록(β= .15 , p< .05),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β= - .15 , 

p< .01) 좌절된 소속감 수준은 높았다. 또한 이상의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직업과 진로(β=- .28 , p< .001), 결혼과 가족(β=- .22 , p< .01)에 대하여 미래

지향적이지 않을수록, 그리고 전통적 성역할 태도(β=- .13 , p< .05)를 가질

수록 좌절된 소속감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좌 된 소속감

모형 1 모형 2

B(S.E) β B(S.E) β

상수 8.89(7.39) 52.00(8.97)

만 연령 .85(.31)  .18** .70(.28)  .15*

종교 유무
a -.34(1.16) -.02 -1.29(1.06) -.07

본인 포함 형제 수 -1.48(.92) -.10 -.83(.84) -.06

가족의 월평균 소득 -.00(.00) -.19** -.00(.00) -.15**

교제 트  유무b 1.78(1.19) -.10 .24(1.11)  .01

직업과 진로 역의
미래지향 수

-.47(.11) -.28***

결혼과 가족 역의
미래지향 수

-.28(.08) -.22**

성역할 태도 -.22(.10) -.13*

R²  .09   .28

F for change in R² 4.76*** 20.15***

Note : a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b현재 이성교제 유무: 0=파트너 무,  1=파트너 유.
    * p<.05, ** p<.01, *** p<.001, VIF = 1.04-1.40

<표 3>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좌절된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N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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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인식된 짐스러움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하위요

인 중 인식된 짐스러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

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V IF의 범위는 1 .04∼1 .40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1에서 인구사회학

적 변인을 투입한 결과, 종속변인인 인식된 짐스러움 변량의 6.0%를 설명하

였으며(F=2 .89 , p< .05), 모형 2에서 이들 변인을 통제하고, 독립변인인 직업

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성역할 태도의 총

점을 투입한 결과, 인식된 짐스러움 변량의 18 .0% 를 설명하며 유의미한 설

명력의 증가를 나타냈다(F=11 .44 , p< .001). 각 독립변인의 효과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여대생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β= - .15 , p< .05) 인식

된 짐스러움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이상의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직업과 

진로(β=- .21 , p< .01), 결혼과 가족(β=- .15 , p< .05)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

지 않을수록,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β=- .17 , p< .05)를 가질수록 인

식된 짐스러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인식된 짐스러움

모형 1 모형 2

B(S.E) β B(S.E) β

상수 5.23(4.46) 26.25(5.67)

만 연령 .30(.18) .10 .22(.18) .08

종교 유무a .17(.70) .02 -.17(.67) -.02

본인 포함 형제 수 -.72(.56) -.08 -.35(.53) -.04

가족의 월평균 소득 -.00(.00) -.18** -.00(.00) -.15*

교제 트  유무b .64(.72) .06 -.03(.70) -.00

직업과 진로 역의
미래지향 수

-.22(.07) -.21**

결혼과 가족 역의
미래지향 수

-.11(.05) -.15*

성역할 태도 -.16(.06) -.17*

R²  .06 .18

F for change in R² 2.89* 11.44***

Note : a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b현재 이성교제 유무: 0=파트너 무,  1=파트너 유.
    * p<.05, ** p<.01, *** p<.001, VIF = 1.04-1.40

<표 4>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인식된 짐스러움에 미치는 영향
(N=342)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과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53

3.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변인들을 평균중심

화(m ean-cen tering)한 뒤,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V IF를 검토한 결

과 1 .07∼1 .50의 범위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1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모형 

2에서 독립변인인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

래지향 및 성역할 태도에 대한 변인을 투입한 결과,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

래지향,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성역할 태도 순으로 자살 관련 대인

욕구 좌절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모형 3에서는 이상의 투입 변인 

이외에 추가적으로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간의 상호

작용 변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간의 상호작용 변

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7% (F=3 .26 , p< .01 ), 2단계에서 

27% (F=18 .71 , p< .001), 3단계에서 31% (F=6 .31 , p< .01 )로 유의미한 설명력

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여대생의 연령이 많을수록(β= .14 , p< .05), 가

족의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β=- .15 , p< .05)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수

준이 높아졌으며,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β=- .28 , p< .001),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β= - .22 , p< .01), 성역할 태도(β=- .17 , p< .01) 순으

로 대인욕구 좌절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조절 두 변인 간 상호작용 변인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β= - .22 , 

p< .01)에서만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요컨대 여대생은 결혼과 가족

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수준이 높아

졌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여대생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보다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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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자살 련 인욕구 좌

모형 1 모형 2 모형 3

B(S.E) β B(S.E) β B (S.E) β

상수 14.60(11.21) 18.16(10.41) 22.05(10.22)

만 연령 1.12(.46) .16* 1.05(.42) .15* .99(41) .14*

종교 유무
a

.01(1.73) .00 -1.13(1.58) -.04 -1.48(1.55) -.06

본인 포함 형제 수 -.65(1.68) -.03 .87(1.54) .04 .55(1.50) .02

가족의 월평균 소득 -.01(.00) -.21** -.01(.00) -.16* -.01(.00) -.15*

교제 트  유무
b

.76(1.78) .03 -.90(1.66) -.04 -1.83(1.64) -.07

직업과 진로 역의
미래지향 수 (A)

-.75(.17) -.31*** -.69(.17) -.28***

결혼과 가족 역의
미래지향 수 (B)

-.33(.13) -.19** -.39(.13) -.22**

성역할 태도(C) -.39(.15) -.16* -.42(.15) -.17**

A × C -.01(.03) -.02

B × C .07(.02) .22**

R² .07 .27 .31

F for change in R² 3.26** 18.71*** 6.31**

Note : a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b현재 이성교제 유무: 0=파트너 무,  1=파트너 유.
    * p<.05, ** p<.01, *** p<.001, VIF = 1.07-1.50

<표 5>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N =342)

[그림 1] 여대생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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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좌절된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좌절된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변인들을 평균중심화를 한 후,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

공선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V IF를 검토한 결과 1 .07∼1 .50의 범위로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

형 1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모형 2에서 독립변인인 직업과 진

로에 대한 미래지향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및 성역할 태도에 대한 

변인을 투입한 결과,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

래지향, 성역할 태도 순으로 좌절된 소속감에 부적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모형 3에서는 이상의 투입 변인 이외의 추가적으로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

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간의 상호작용 변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과 성역할 태도 간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대생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β= - .27 , 

p< .001),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β= - .24 , p< .01), 성역할 태도(β

=- .14 , p< .05)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

조절 두 변인 간 상호작용 변인은 결혼과 가족에서의 미래지향(β= .25 , 

p< .001)에서만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요컨대 결혼과 가족에 대하

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좌절된 소속감 수준은 높아졌으며, 이러한 관

련성은 여대생이 가진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보다 현저하게 나타났

다. 이는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대생보다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대생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소

속감의 욕구가 좌절되어 심리내적 문제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내

는 결과이다.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56  여성연구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좌 된 소속감

모형 1 모형 2 모형 3

B(S.E) β B(S.E) β B(S.E) β

상수 10.01(7.83) 13.22(7.32) 16.28(7.15)

만 연령 .84(.32) .17* .77(.30) .16* .73(.29) .15*

종교 유무
a

-.41(1.21) -.02 -1.31(1.11) -.07 -1.56(1.08) -.09

본인 포함 형제 수 -1.01(1.17) -.06 -.06(1.08) -.00 -.33(1.05) -.02

가족의 월평균 소득 -.00(.00) -.19** -.00(00) -.14* -.00(.00) -.13*

교제 트  유무
b

.85(1.24) .05 -.39(1.16) -.02 -1.12(1.15) -.06

직업과 진로 역의
미래지향 수 (A)

-.51(.12) -.30*** -.45(.12) -.27***

결혼과 가족 역의
미래지향 수 (B)

-.26(.09) -.21** -.30(.09) -.24**

성역할 태도(C) -.21(.11) -.13* -.23(.11) -.14*

A × C -.02(.02) -.05

B × C .06(.02) .25***

R² .07 .26 .31

F for change in R² 3.38** 17.74*** 7.46**

Note : a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b현재 이성교제 유무: 0=파트너 무,  1=파트너 유.

   *p<.05, **p<.01, ***p<.001, VIF = 1.07-1.50

<표 6>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좌절된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N =342)

[그림 2] 여대생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이 좌절된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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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인식된 짐스러움

모형 1 모형 2 모형 3

B(S.E) β B(S.E) β B(S.E) β

상수 4.59(4.55) 4.95(4.42) 5.77(4.43)

만 연령 .29(.19) .10 .28(.18) .10 .26(.18) .10

종교 유무
a

.42(.70) .04 .19(.67) .02 .08(.67) .01

본인 포함 형제 수 .36(.68) .03 .93(.65) .09 .88(.65) .09

가족의 월평균 소득 -.00(.00) -.19** -.00(.00) -15* -.00(.00) -.14*

교제 트  유무
b

-.09(.72) -.01 -.51(.70) -.05 -.71(.71) -.07

직업과 진로 역의
미래지향 수 (A)

-.24(07) -.25** -.24(.07) -.24**

결혼과 가족 역의
미래지향 수 (B)

-.08(.05) -.11 -.08(.06) -.12

성역할 태도(C) -.18(.07) -.19** -.19(.07) -.19**

A × C .01(.01) .03

B × C .02(.01) .12

R² .05 .18 .19

F for change in R² 2.05 10.93*** 2.19

Note : a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b현재 이성교제 유무: 0=파트너 무,  1=파트너 유.

    * p<.05, ** p<.01, *** p<.001, VIF = 1.07-1.50

<표 7>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인식된 짐스러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N =342)

2)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인식된 짐스러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

할 태도의 조절효과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하위요인인 인식된 짐

스러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변인들을 평균중심화를 한 후,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V IF를 검토한 결과 1 .07∼1 .50의 범위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1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모형 2에서 독립변인인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및 성역할 태도에 대한 변인을 투입한 결과, 회귀모

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5% , 2단계에서 18% (F= 10 .93 , p< .001 )로 유의한 

설명력의 변화를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여대생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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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성역할 태도 간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

한 3단계에서는 19% 로 설명력의 변화가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대생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β= - .1 4 , p < .0 5 ), 직업과 진로에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β=- .24 , p< .01), 그리고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β= - .19 , p< .01 ), 인

식된 짐스러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은 

여대생이 전통적 또는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미혼 청년층 여대생 34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미래

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 과

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점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전반적인 미래지향은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 두 영역 

모두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의 성역할 태도 역시 대

체로 양성평등적인 경향을 보였다. 한편 여대생의 전반적인 자살 관련 대인

욕구 좌절 수준은 인식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모두 대체로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 여대생들이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

족 형성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지향하고 있으며, 높은 교육적 성취로 인해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기

존 연구를 뒷받침한다(이명희, 2012).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하위요인인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측정한 

연구(Van Orden et al., 2006; Van O rden et al., 2008)에서 두 변인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대상인 여대생

들이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시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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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실적인 성차별에 대한 경험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추

론되며 이에 따라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

석된다.

둘째,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및 하위 변인인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

대생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영역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전통

적일수록,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및 하위요인 중 좌절된 소속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식된 짐스러움과 관련해서는 가족

의 월평균 소득액이 적을수록, 직업과 진로영역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결혼과 가족에 대하여 미래지향적

이지 않을수록, 인식된 짐스러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통제 변인으로 포함된 여대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자살 관련 대

인욕구 좌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여성의 연령증가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여성의 자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노

법래(2013)의 결과와 연결된다. 이는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여대생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학졸업 후 직업을 갖고 결혼을 지향하기 어

려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가족의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가족·친구들과의 

대인관계에서의 자살과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앞선 연구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여대생이 긍정적 미래지향과 양성

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성역할을 요구하

는 이중적인 잣대를 지닌 사회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때, 부정적으로 미래를 

지향하고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을 경

험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및 좌절된 소속감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

는 성역할 태도가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나, 인식된 짐스러움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성역할 태도가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대생은 결혼과 가족 영역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

지 않을수록,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및 좌절된 소속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는 자살 관련 대인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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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좌절 및 좌절된 소속감 수준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태도

에 따라 여대생의 능력과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대생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소속감

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인 및 개인의 욕구와 감정에 민감하고, 

융통적인 사고로 어디서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김경미·양혜

영, 2005). 이로 인해 여대생은 미래의 결혼과 가족 형성에 대하여 남성의 

도구적 역할과 여성의 관계 지향적 역할에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면서 긍정

적 미래를 지향하며, 문제 상황에 대하여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대생은 자

신보다는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며, 타인에 의존적이며 기대와 포부가 낮은 

편이다. 또한 가사와 양육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등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안윤정, 2014). 결국 억압되고 희생적인 성역할을 수용한 여대생이 결혼과 

가족 형성에 대하여 성인으로 어떤 역할과 지위를 원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지에 대하여 자신만의 견해를 갖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미래를 지향할 때 대

인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이로 인해 소속감의 욕구 좌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식된 짐스러움에서는 성역할 태도가 의미 있는 조절효과를 보이

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대생이 직업과 진로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

지 않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인식된 짐스러움 수준은 높아졌

다. 그러나 이때 여대생이 가진 성역할 태도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에서 남성에게 의존적·수동적 태도에 대한 여성의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이 경직되어 있을수록 여대생은 직업과 진로에 대한 의식 수

준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남성

의 경제력에 의존하고자 하는 기대는 커지지만 그만큼 결혼배우자의 선택

은 힘들어진다. 신경아(2014)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이제 혼자서만 생계부

양의 책임을 떠맡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통계청(2016)의 

직업별 혼인 건수에 대한 인구동향 조사결과, 무직 여성의 혼인 건수는 

2010년 45 .0% 에서 2015년 33 .9% 로 지속적인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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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혼화·비혼화·출산기피와 같은 사회문제와 직결된다. 이와 같은 악순환

의 상황은 여대생의 긍정적 미래지향을 어렵게 만들며 스스로를 사회에서 

쓸모없고 무능력하며 타인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인식된 짐스러움을 느

끼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대생이 생존을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한

다는 심각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

이거나 양성평등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된다는 인식이 

가중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거나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후 다양한 관련변인을 포함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대생의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을 완화하기 위

한 실제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적 측면’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고학력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여성

경력개발지원사업”(여성가족부, 2016a) 및 아울러 2003년부터 5개 대학을 

시작으로 2016년 13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지원

하고, “2016년 청년여성경력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여대생들에게 성차별적 

취업현실, 경력단절 예방, 취업 장애요인의 효과적 대처능력을 키우고, 여성

의 생애주기에 따른 진로 설계와 직업역량 고취를 목적으로 젠더의식강화

훈련, 개인별 커리어 개발, 직무능력훈련의 필수 프로그램과, 여고생 멘토

링, 지역여성커리어개발, 기타 자율 선택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여성

가족부, 2016b). 그러나 문승규 · 최기성 · 임세영(2014)에 따르면, 대학 내 

취업지원기구와 프로그램이 소규모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저조한 이용률로 

인해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10여 년간 실행한 정책들의 실효성에 문

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적극적인 기업 연계를 

통해 여대생에게 특화된 새로운 직군 개발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 

후 심리적·성차별·대인관계 갈등 발생 시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성차별적인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기업 임원 및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관점

의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여대생은 긍

정적 미래를 지향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인식된 짐스러움을 완화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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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적 측면’에서는 여대생이 성 인지력(gender sen sitiv ity , 한

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8)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2016c)에서는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하여 ‘성인지정책교육’, 

‘여성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양성평등의식 향상 및 조직 내 여성 핵심리더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여성 공무원·교원·

기업 임원으로 한정되어 정책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높은 수

준의 인적 자원이자 향후 경제 주체인 청년층 여대생들을 교육 대상에 포함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자신의 능

력과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주체적인 태도로 삶을 살

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리상담 현장’에서는 20대 청년층 여대생들의 자살 관련 대

인욕구 좌절을 감소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자

아존중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예

를 들어, 사티어 자아성장 집단프로그램,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집단상

담 프로그램, 상담 자조집단 등을 제공함으로써 여대생의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12곳 대학교에 재학 중인 350명의 여대생만 

편의 표집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는 조사 대상에 전국 규모의 남녀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거나, 일반 대학생과 자살위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간 비

교를 통해 대인욕구 좌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

째, 본 연구는 성역할 관점에서 미래지향과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자살욕구·자살시도 등에 

대한 변인을 추가하여 다른 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

다. 넷째,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 내 전통적인 성별분업과 노동시

장의 성차별적 관행들로 인하여 여대생이 가진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조

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분화, 부모자녀 

친밀도의 수준에 따라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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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조절변수를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 설

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살욕구를 개인 내적 차원으로 국한

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적 차원

의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인 설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사

회는 표면적으로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지향하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요구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

대생이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자살욕구와 

관련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의 국가 핵심 인력인 20대 청년층 여대생이 사회구조적 문제와 개

인의 문제를 분리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또한 2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시점에서 청년여성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진로와 직업, 결혼과 가족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미래를 지향

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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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Future Orientation on Suicide 
Related Frustration of Interpersonal Needs 
among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G ender Roles 
A ttitudes

Hyeon-Gyeom, Son · Gye-sook, Y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uture ori-

entation on suicide related frustration of interpersonal needs among fe-

male undergraduate stud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

der roles attitudes. Data were collected from 342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12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s of female students’ future orientation of their future 

‘work and career’, and ‘marriage and family’ showed mostly high. Also, 

they showed substantially equal gender role attitudes with low levels of 

suicide-related frustration of interpersonal needs.

Second, the levels of female students’ suicide-related frustration of in-

terpersonal needs and thwarted belongingness were found to be higher 

among older students. This was also true when their family income was 

lower, their future orientation of work and career, and marriage and 

family weaker, and their gender role attitudes more traditional. As for 

the level of perceived burdensomeness, it was found to be higher as the 

female students’ family income was lower, their future orientation of 

work and career, and marriage and family weaker, and the gender role 

attitudes more traditional. 

Third, this study found significant moderation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uture orientation and suicide re-

lated frustration of interpersonal needs. Female students with low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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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uture orientation of marriage and family who had a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showed high levels of suicide-related frustration of inter-

personal needs and thwarted belonging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therapy programs for young women to prevent 

their frustration of interpersonal needs.

Keywords : future orientation, gender role attitudes, suicide related 

frustration of interpersonal needs, thwarted belongingness, 

perceived burdensomeness






